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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is a case study with the objectives of performing an in-depth investigation of the 
development process, the experience of the organization and individuals, and outcome/ 
dilemma regarding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of Taiwha Christian community center. 
In-depth interviews with directors and social workers of Taiwha center, document review,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s were performed and qualitatively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evelopment process consisted of 3 phases including ‘begin again’, 
‘forming the basis’, and ‘flapping for leap’. Two themes, ‘healing and restoration’ and 
‘stepping forward slowly based on spontaneity and sincerity’ were derived as the experience 
of the organization. Two themes, ‘being clarified the legitimacy of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by internalizing identity’ and ‘struggling together for establishing concept and finding 
means’ were derived as the experience of individuals. Four themes, ‘a rich harvest of work’, 
‘social workers’ growth of faithㆍintegration of faith and life, and professional growth based 
on virtuous circle’, ‘forming a healthy community for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and 
‘progressing a step for constructing the methods for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were 
derived as outcome. Two themes, ‘letting go non-Christian colleagues’ and ‘dilemma as a 
Christian community welfare center that is the long arm of church but not a church’ were 
derived as dilemma. Issues concerning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of Christian community 
welfare center were discussed based on thes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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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독교사회복지는 기독교인이나 기독교 기 이 기독교  신념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회복지활동을 뜻한다(양혜원, 2016: 164).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기   기독

교 기 이 차지하는 비 이 높고(고경환, 2006: 68) 사회복지사들 에도 기독교인이 

많은데, 이들 부분이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일한다고 말하지만, 기독교사회복

지실천의 실제 모습은 일반 사회복지실천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실이다. 소명의

식을 가진 일부 사회복지사들이 개인  차원에서 기독교사회복지를 실천하고자 나름

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김희수ㆍ양혜원, 2008), 과학성  객 성 확보라는 미명 하에 

다수 기독교사회복지 장의 모습은 일반 사회복지 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교회

복지사역도 일반 사회복지실천에 기도나 찬양 등 종교  형식을 일부 첨가하는 수

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박창우, 2013: 690). 

이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데, 무엇보다 먼  근  사회복지의 뿌리가 기독교

에 있어서 기독교사회복지와 일반 사회복지에 여러 공통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기독

교사회복지와 일반 사회복지는 목 , 주체, 상, 방법, 재원 등에 있어서 복되는 면

이 있고(박창우, 2013: 674-675), 일반 사회복지의 방법을 기독교 가치로 검하여 기

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조흥식, 2007: 145). 한 사회복지가 제

도화ㆍ과학화ㆍ 문화되는 과정에서 종교  립이 요구되면서 기독교의 향력이 크

게 약화되고(최무열, 2004: 12), 사회복지실천과 학문의 역에서 기독교  제와 가

치가 의도 으로 배제되었는데, 이러한 상이 비기독교인 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박창우, 2014: 645). 기독교사회복지에 한 학문  

연구가 보  수 에 머물면서 기독교사회복지의 구체 인 방법론이나 실천모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도 이에 향을 미친다(강춘근, 2005: 12; 양혜원, 2007: 

155; 박창우, 2013: 673). 이에 더하여 기독교사회복지의 성립 여부 자체가 논란이 되

기도 한다. 교회라는 장에서 수행되는 교회복지사역이 존재할 뿐, 이나 이념에 근

거를 두는 기독교사회복지는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1)(이 우 역, 

2001: 32). 

1) 련 내용을 이론  배경에서 보다 구체 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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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일선 사회복지 장의 기독교사회복지사들은 신앙과 실천의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체성이나 자세 등 원론  차원의 통합은 가능하지만 실제 이

고 구체 인 실천방법에 있어서는 신앙과 실천의 통합에 상당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

는 것이다(김희수ㆍ양혜원, 2008: 134-138; 정 선ㆍ양혜원, 2015: 191-192). 다수 기

독교 복지기 이 앙정부나 지자체의 산을 지원 받으므로 공공의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에서 일반 사회복지실천과 구별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방법을 찾

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기독교사회복지는 기독교 세계 , 그리고 그러한 세계 에 기 한 기독교  가치에 

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교회를 포함한 기독교 기 이 기독교  신념

에 따라서 수행하는 사회복지를 뜻한다. 특히 사회복지는 다분히 가치지향 인 문직

으로, 그러한 신념에 의하여 수행되는 실천의 실제  양상은 일반 사회복지와 차별화

될 것이고, 한 차별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기독교사회복지에 한 연구는 꾸 히 지속되고 있다.2) 그

러나 국내 기독교사회복지 연구는 양 으로는 증가했으나 질 으로는 답보 상태에 놓

여있다. 국내 연구는 크게 실태조사, 기 이론 연구, 상  문제별 교회복지사역 연

구, 사회복지실천방안 연구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기 이론과 교회복지사역 연구

가  다수를 차지하고,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문헌연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

이다. 더욱이 사회복지실천방안에 한 연구는 주로 일반 사회복지실천방법  교회나 

기독교 기 에 용 가능한 것을 소개하는 보  수 으로(김희수ㆍ양혜원, 2008: 

119-121),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실제를 실증 으로 탐구하거나(김희수ㆍ양혜원, 2008) 

일선 사회복지 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 인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방법이나 사례를 

다룬 연구(유장춘, 2003; 장선ㆍ김순안, 2012)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정부 지원을 받

는 다수 기독교 복지기 과 소속 사회복지사들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어떻게 하

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몇 년 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온 태화기독교사회복지 (이하, 태화복지 )에 주목하여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과정과 

2) 국내  국외 기독교사회복지 연구동향에 한 상세한 내용은 “기독교사회복지사의 실천 경험에 

한 탐색  연구”(김희수ㆍ양혜원, 2008), “기독교복지와 사회복지의 비교에 한 연구”(박창우, 2011)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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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심층 으로 살펴보았다. 기독교  신념이 지역사회복지  운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사회복지사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를 질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악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 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을 표방하는 특정 지역사회복지 이 기존의 형식  수 에서 벗어

나서 본격 으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해온 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조직 

 사회복지사 개인이 경험한 바를 세 하게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첫째, 태화복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왔는가? 둘째, 태

화복지 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조직  개인(사회복지사) 차원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 셋째, 태화복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성과  딜 마는 무엇인가? 

등이다. 이를 통하여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새로운 양상을 발견하고, 진정성 있는 기

독교사회복지실천을 시도하고자 하는 기   사회복지사들이 그들의 실천에 용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 다. 

Ⅱ. 이론적 배경

1. 기독교사회복지의 개념

상기한 바와 같이 기독교사회복지는 기독교  신념에 의하여 기독교 기 이나 기독

교인이 수행하는 사회복지활동을 말한다. 보다 구체 으로 기독교사회복지는 “기독교

 세계 과 정신을 가진 사람 는 기 이 기독교의 다양한 생명자원들을 동원하여 

취약계층을 돕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해 실천하는 

일체의 활동”(유장춘, 2002: 90), “기독교인들이 성경  원리와 정신에 따라 인간의 삶

이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되도록 도모하는 모든 노력”(이재서, 2013: 20), “창조-타

락-구속이라는 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한 

체계 인 노력” 등으로 정의된다(박창우, 2014: 646). 이러한 정의에서 공통 으로 강

조되는 것은 기독교사회복지가 기독교  , 즉 ‘기독교 세계 ’에 근거하여 수행되

는 복지활동이라는 이다. 세계 이란 “한 사람이 사물들에 해 갖고 있는 기본  

신념들의 포 인 틀”(양성만 역, 1992: 13)을 의미한다. 기독교 세계 의 핵심은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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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타락, 구속으로, 즉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범죄로 인한 타락, 수 그

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며, 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의 삼  즈”라고 할 수 있다

(신국원, 2005: 45-46).

반면에 이와 같이 특정한 ‘ ’에 의한 사회복지는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

된 바 있다. 교회복지사역이 존재할 수 있을 뿐 기독교사회복지는 있을 수 없다는 것

이다. 표 으로 미국 교회복지사역을 표하는 학자인 갈랜드(이 우 역, 2001: 32)

는 사회복지는 의료사회복지, 교회복지사역 등과 같이 실천체계에 의하여 규정되거나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층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지 개

인의 신앙이나 가치 에 의하여 분류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 다. 이와는 다소 다른 맥

락으로 보이지만, 손용철(2002: 261) 역시 기독교사회복지를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라

고 정의하면서 교회와 련되지 않은 기독교사회복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 다. 

그러나 박창우(2009: 156-157)는 과학이 과학  기반 에 서 있지 않은 제들 속

에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과학에서 유독 종교  패러

다임만을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 다. 사회복지에서 마르크스주의자

나 여성주의자들이 그들의 신념을 사회복지에 목시킨 진 사회복지실천모델이나 

여성주의 사회복지실천모델 등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사회복지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반박한 것이다. 단지 마르크스주의나 여성주의가 아니더

라도 사회복지에서는 가치의 문제를 특별히 요시하므로 모든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의 

세계 에 근거한 가치와 신념을 토 로 사회복지를 실천한다(양혜원, 2016: 167-168). 

특히 세계 은 “바꾸거나 고칠 수는 있어도 완 히 벗어버릴 수는 없는 안경”(양승훈, 

1992: 20)과 같고, 한 실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삶의 구체  장에서 지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강춘근, 2004: 67) 고려할 때, 기독교 세계 을 가진 기독교인 는 기독

교 기 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실천은 다른 세계 에 근거한 일반 사회복지실천과는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기독교사회복지가 기독교 세계 에 따른 

사회복지활동이며, 이는 구분되고 분류될 수 있는 개념임을 명확히 한다. 

2. 기독교사회복지와 일반 사회복지 비교 

그 다면 기독교사회복지와 일반 사회복지는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사회복지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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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사회복지가 모든 면에서 완 히 다른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사회복지는 기독교와 

교회에 그 뿌리를 둔 것으로 기독교사회복지와 일반 사회복지는 몇 가지 공통 을 가

진다. 이 둘은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정의 실 을 해 힘쓰며,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해 노력한다는 에서 동일하다.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국민을 상

으로 한다는 에서도 차이가 없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서 인  학문의 지식과 기술

을 기독교 세계 으로 조망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실천방법에서도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양혜원, 2007: 160-161). 

그러나 기독교사회복지와 일반 사회복지는 여러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먼

, 기독교사회복지의 사상  근거가 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정신에 기 하는 

것인데 비해, 일반 사회복지는 보편  인간애와 자유ㆍ평등 정신에 근거한다(양혜원, 

2007: 161). 일반 사회복지는 이념  토 에 이웃 사랑의 신학  근거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김동춘, 2003: 306). 기독교사회복지와 일반 사회복지는 인간 에 차이가 

있다. 기독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엄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죄

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이며, 자율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이

 존재이기도 하다(양혜원, 2016: 171). 그러나 일반 사회복지는 인본주의에 근거하여 

인간을 근본 으로 정 이고 합리 인 존재이며, 인 자율성과 무한한 성장가능

성을 가진 존재로 간주한다(양혜원, 2007: 161; 양혜원, 2016: 172). 궁극  목 에 있어

서 기독교사회복지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나

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 인데 비해, 일반 사회복지는 인간다운 삶에 

한 보장과 인간의 행복 추구 자체를 목 으로 한다(김한옥, 2004: 37). 기독교사회복

지와 일반 사회복지는 이론과 실천방법에 차이가 있다. 기독교사회복지에서도 일반 사

회복지나 인  학문의 이론이나 실천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반드시 기독교  

에서 비 으로 고찰하여 활용 여부를 결정하고 재해석해서 용해야 한다(양혜

원, 2007: 163). 한 기독교사회복지에서는 기도, 찬양, 배 등 기독교  형식을 활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  형식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련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용해야 한다. 민간 역에서 당사

자가 자발 으로 동의한다면 활용할 수 있지만 공공 역에서 당사자의 자발성이 담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은 것이다(박창우, 2013: 686-687). 기독교사회복지는 일반 

사회복지와 달리 교회 는 기독교인의 재정  지원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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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목 , 방법, 상, 내용의 결정에서 재원의 출처가 가지는 향력이 크기 

때문에 기독교 가치에 부합되는 사회복지실천을 해서는 교회나 기독교인이 지원하

는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교회나 기독교인의 후원만으로 기독

교사회복지를 실천하기에는 실  어려움이 있고, 기독교사회복지는 결국 모든 인간

의 안녕과 복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기업, 비 리민간단체 등 외부기 으로부

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박창우, 2013: 687-688). 

3. 기독교사회복지 실천방안 

기독교사회복지의 실천방안에 한 구체  논의는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카미엑- 이스(Chamiec-Case, 2007)는 가장 기본 인 기독교사

회복지실천의 지침으로 실천의  과정에서 기독교  신념과 가치를 일종의 ‘여과장치

(filter)’로 활용할 것을 제시하 다. 한 그는 신앙과 사회복지실천을 통합하는 략을 

세 가지로 구분하 는데(Chamiec-Case and Sherr, 2006: 271), 첫째 과정(process)통합

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 신앙에 부합하는지에 해 주기 으로 질문을 던져서 

검하는 것이다. 컨  자신이 하는 일의 목 과 수단이 신앙 으로 정당한지 질문

한다. 둘째, 내용(content)통합으로 , 태도, 업무내용 등에 있어서 기독교  신념과 

가치로부터 지속 인 지침을 얻는 것이다. 를 들어 실천과정의 의사결정이 성경에 

부합하는지 검한다. 셋째, 자각(awareness)통합으로 무의식  차원에서 지속 이고 

강한 수 으로  자각을 강조하는 것이다. 업무와 련하여 주기 으로 기도하는 

것을 표  로 들 수 있다. 

한편,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구체  방안과 련하여 주목할 만한 흐름은 그동안 사

회복지실천에서 배제되어 온 성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사회복지계에서는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이러한 추세가 가속화되었고(손신ㆍ신효

진, 2010: 201),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이러한 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심에 교회

와 기독교 기 , 기독교사회복지사들이 있다(원지 , 2013: 225).  근이 역경의 

극복, 무책임한 행동의 억제, 윤리의식, 이타성, 신체 ㆍ정신  처능력의 향상 등에 

효과 인 것으로 알려지면서(Walsh, 2007, 이혜숙, 2009: 13에서 재인용), 기존의 신체

ㆍ심리ㆍ사회모델에서 신체ㆍ심리ㆍ사회ㆍ  모델로 시야가 확 되었고(조운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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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인 문제가 당사자에 한 인  이해에 필수  역이자 사회복지실천의 

정당한 상으로 인정되기 시작하 다(원지 , 2013: 218).

이와 련하여 미국의 기독교사회복지사들은 련 교육ㆍ훈련이 부족함에도 불구하

고 당사자들에게 신앙  지침과 성  개입을 극 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sto et al., 2006: 83). 기독교사회복지사의 31%가 당사자와 함께 기도한 경험이 

있고, 78%는 종교 는  지지체계나 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이 있다는 연

구결과가 보고되었다(Furman et al., 2011: 192). 미시  차원 뿐 아니라 기독교사회복

지 공동체, 조직문화, 조직성과 차원에서도 성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공동체  

조직문화 차원의 성  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고(조운희, 2010: 

129), 사회복지사의 성이 강할수록 직무성과가 높으며(이혜정, 2002: 60), 신앙과 실

천의 통합은 업무만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miec-Case and 

Sherr, 2006: 281).

그러나 우리 사회의 기독교사회복지사들에게 신앙과 실천의 통합이나 성  근

은 여 히 어려운 과제이다. 지역사회복지  등 공공의 성격을 갖는 기 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상으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을 탐색한 질  연구의 결과(김희수

ㆍ양혜원, 2008: 153-154), 연구에 참여한 기독교사회복지사들은 정체성, 사명, 자세 등 

원론  차원에서는 신앙과 실천의 통합에 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실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 개인 차원의 기도, 신앙을 주제로 한 상담, 배나 찬양, 

교회자원 연계 등 보 이고 표면 인 수 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속 

기 의 공공성과 련하여, 종교  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 기독교 색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입장,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 등으로 나 어졌는데, 나름의 결정을 내린 

경우에도 혼란과 고민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장  학계의 극 인 연구와 논의, 그러한 연구와 논의를 통한 합의, 그리고 공감

의 확산이 시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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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태화복지 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총체 이고 심층 으로 탐구하는데 

그 목 이 있다. 구체 으로 태화복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과정, 조직  개인 차

원의 경험, 성과  딜 마 등을 악하고자 하 으며, 이에 가장 합하다고 단되

는 연구방법인 질  사례연구를 활용하 다. 

질  사례연구는 하나의 상 는 사회  단 에 한 집 이고 체 인 기술과 

분석을 시도하고(고미  외, 2009: 68), 일정한 상에 한 특별한 심에서 시작되어 

그 사례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고심하는 연구방법이다(고미 , 2009: 18). 질

 사례연구는 상의 변수들을 그 맥락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는 상황에 합하고(Yin, 

1984: 23), 특정 ㆍ서술 ㆍ발견 ㆍ귀납  성격을 갖는다(허미화 역, 1994: 32-35). 질

 사례연구는 실생활에 닻을 내리고서 상에 한 풍부하고 총체 인 보고를 낳으며, 

통찰을 제공하고 독자들의 경험을 확장시켜 주는 의미를 조명해낸다(허미화 역, 1994: 60). 

2. 연구사례 선정 

태화복지 은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 도, 여성교육, 사회사업을 설립이념으

로 세워진 우리나라 최 의 사회복지 이다. 1921년 ‘태화여자 ’으로 개 하여 ‘태화

사회 ’을 거쳐 1980년부터 ‘태화기독교사회복지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 으며, 1995

년 종로에서 재 치인 강남구 수서동으로 이 하 다. 실내수 장과 체육  등을 

갖추고 있어서 타 지역사회복지 들에 비해 다양한 사회체육  사회교육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산하에 태화어린이집, 태화 록교실3), 태화해뜨는샘4), 강남구청소년쉼

터,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5개 부속시설이 있다. 부속시설을 포함하여 총 

9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복지  소속 직원은 49명(사회복지사 17명)이

다(2017. 4. 1. 기 ).

3) 발달장애아동 보육시설

4)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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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복지 은 설립 당시부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일해 왔지만, 최근 기독교 기

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기 운   사업수행에 있어서 기독교 과 

방법을 용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섬김과 나눔’5) 사업의 일환

으로 기독교사회복지 특화사업인 ‘도담도담’을 실시하면서 가속화되었는데, 본 연구자

는 ‘섬김과 나눔’ 사업 비단계에서 사회복지사 교육을 담당했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슈퍼비 을 제공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태화복지 의 ‘도담도담’ 사업수행  연구보

고서 작성에 자문교수로 참여하 다.6) 이러한 과정에서 태화복지 이 여타의 기독교 

복지 들과는 확연히 다른 차원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을 두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우리 실천 장에서 보기 드문 독특한 경우로 지역사회복지 의 기독교사

회복지실천 과정  경험을 탐구하는데 합한 사례로 단되었다. 이에 태화복지  

계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 을 설명하고 동의와 조를 얻어 연구를 진행하

게 되었다. 태화복지 은 복지  뿐 아니라 부속시설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기독교사

회복지실천을 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주된 심은 ‘복지 ’  ‘사회복

지사’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을 탐구하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본 연구의 목 에 

따라 부속시설  사회복지사 이외의 종사자들을 제외하고 복지 과 복지  소속 사

회복지사들로 사례를 경계 지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질  사례연구에서는 사례를 심층 으로 탐구하는데 하다고 단되는 다양한 

방법을 극 으로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 , 문서자료 검토, 참여 찰 등이 

5) ‘섬김과 나눔’은 태화복지재단에서 실시한 기획사업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태화복지 을 포함한 

5개 산하기 에서 재단의 목표  하나인 ‘섬김 역량 강화’에 부합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로그

램을 개발, 수행하 다. 

6) 본 연구자가 태화복지 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에 일부 참여한 경험은 본 연구 수행의 발 이 

되었지만, 반면에 연구자의 사례에 한 선이해를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후설(Husserl)은 사례에 

한 연구자의 선이해가 연구에 미치는 향을 차단하기 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

면서 이를 ‘ 호치기(bracketing)’라고 표 하 다. 그가 제시한 호치기의 주요 방법으로는 자신의 

가정과 선이해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 자료수집  분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문헌고찰을 실

시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신경림 외, 2005: 236). 본 연구자는 호치기를 통하여 선이해가 연구과

정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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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심층면 은 비구조화된 방식으로 1∼2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개 지 까지의 신앙

생활에 해 묻는 것으로 시작하여 태화복지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이루어

진 일과 그 과정에서 경험한 바에 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 다. 면  장소는 

비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용한 곳을 원칙으로 했는데, 주로 기  내 상담실이나 

회의실 등이었고, 임 장과의 면 만 외부 식당에서 진행되었다. 

문서자료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련된 사업보고서, 연구보고서, 소책자 등 태화

복지 에서 출간한 자료들7)을 활용하 고, 기 의 사  동의를 얻어서 사업계획서, 사

업평가서 등 일부 사업기록 자료를 참고하 다. 기  홈페이지  웹 문서 형식의 기

 소식지에 한 검색도 이루어졌다. 

참여 찰은 매주 진행되는 확 책임자( 장) 기도모임  2017년 2월 1일에 진행된 

모임과 매주 드리는 직원 배  2017년 2월 28일에 드려진 배에 본 연구자가 참석

하여 그 진행과정과 참석자들의 상호작용을 직  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장

에서 주요 내용  질문을 메모하 고, 이후 메모를 참고하여 찰 내용을 반추하면서 

장노트를 작성하 으며, 후속 면   문서자료를 통하여 질문사항을 확인하 다. 

자료분석은 질  사례연구 방법에서 주로 활용되는 주제별 분석을 실시하 다. 주제

별 분석은 자료를 읽으면서 심 주제를 찾고 이를 근거로 다시 자료를 검토하면서 

련된 소주제를 찾아서 심 개념을 도출하는 것이다. 주제를 심으로 사례를 세 하게 

기술하고, 이에 해 연구자가 해석이나 주장을 제시할 수 있다(고미  외, 2009: 72).

연구결과를 면  참여자  3인에게 검토 받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하게 반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질  연구에 경험이 풍부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 1인에게 검토를 의뢰하여 분석의 객 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7) 보고서에는 ‘이웃공동체를 꿈꾸다-좋은 이웃 만들기 도담도담 사업보고서  연구보고서’, ‘태화비

 2021 GREAT HARMONY 수립 보고서’, ‘태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역사  의미와 과제’ 등이 

포함되고, 소책자로는 ‘발자욱’과 ‘발걸음’ 등이 있다. 소책자에 한 상세한 내용은 연구결과에 제시

된 바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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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심층면접) 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심층면 은 ‘도담도담’을 담당했던 사회복지사와의 면 을 시작으로 하여, 참여자 1

인과의 면 을 마친 후 다음 면  참여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면  참여

자는  장과 임 장 등 장 2인, 부장 1인, 사회복지사 5인 등 총 8인이고, 이

들의 태화복지  재직 기간은 짧게는 4년 10개월에서 길게는 21년이며, 소속 부서는 

사회복지사업부, 총무부, 문화교육사업부 등 다양하다. 면 에는 입사 기부터 곧 

기독교 사명감으로 일해 온 경우, 반면에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본격화되었을 당시 신

앙이 없거나 신앙생활을 꾸 히 하지 않던 상태여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 등, 

신앙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사들이 포함되

도록 하 다. 

면 을 시작하기 에 면  참여자에게 연구목 과 연구과정을 설명하 고, 면 내

용이 녹음되고 익명으로 인용될 것이며 연구과정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 등 참여자의 권리에 해 고지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 다. 면  

참여자들의 특성을 개별 으로 제시하고 면  내용을 인용할 때 진술자를 기호로 명

시하는 것이 일반 이지만, 특정 기 을 심으로 수행된 본 연구의 특성 상 익명성 

보장이 어렵다고 단하여, 면  참여자의 개별  특성을 제시하지 않았고 면  내용 

인용 시에도 진술자 기호를 명시하지 않았다.8) 

8) 면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을 하여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 으나, 이로 인하여 연구결과에 면  참

여자 원의 의견이 반 되었는지, 특정 인용문이 어떠한 특성을 가진 면  참여자의 견해인지 등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하여 결과분석에 면  참여자 원의 의견

을 빠짐없이 반 하 고 논문에서 면  참여자 원의 진술을 인용하 다.  장이나 임 장의 

면  내용  기 장의 진술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단되는 인용문의 경우에는 본문에 이를 

명시하 다(당사자들의 사  동의 받음). 한 기존에 출간된 문서자료에서 인용한 내용은 해당 문

서자료에 제시된 실명과 직함을 그 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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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

태화복지 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은 ‘다시 시작’, ‘토  만들기’, ‘도약의 날갯짓’ 

등 3단계를 거쳐서 발 해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1) 다시 시작: 위기를 극복하고자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봄 

(2009년 9월∼2011년)

태화복지 에서 기독교 기 으로서의 정체성이 다시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2009

년 S 장이 부임하면서부터이다. S 장 부임 당시 태화복지 은 여러 면에서 심각

한 기에 처해있었다. 외부로 많이 알려진 바는 사회체육 로그램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  어려움, 일명 ‘수 장 사태’ 지만, 그 외에도 직원 신분  여체계가 불공정

한 구조를 이루고 있었고, 조직 내 갈등도 심각했다. 이러한 기 상황에서 S 장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기독교 정체성의 약화에서 찾았다. 

“2009년 태화에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은 태화가 사회복지기 이라는 이유로 

태화의 본질인 복음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기독

교  이 개입되는 것은 이용자에게는 불평등한 것이며 종교  편견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

유가 설득력 있게 태화의 분 기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 략) 당시 모든 분들이 태화의 재정

문제를 염려하셨습니다. 드러나는 상은 재정문제 으나 실제로는 태화의 존재이유가 부인되

고 구성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한 믿음이 무 져가는 상황이 더 심각한 문제 습니다.” 

(심정식 장, ‘발자욱’, p. 14)

S 장은 자신의 사명을 태화복지 이 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렛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인식했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것”, “진리하고 

이 되는 것”, “세상의 가치들”을 걷어내는 것이라고 단하 다. 이에 따라 자신이 

먼  기득권을 내려놓았고 간 리자들에게도 유사한 요구를 하 으며, 비정규직 문

제 등 불공정한 요소들을 순차 으로 개선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심한 혼란과 항이 

발생했고 간 리자들  상당수가 기 을 떠나기도 했다. 그러나 남은 직원들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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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고 기 은 차 안정되어 갔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나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체 으로 깔려있

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다들 담담히 자기 자리에서 이 게 좀 맡아서 하시려는 분 기

던 것 같고.” 

S 장은 부임 기 규모 내부공사를 앞두고 간 리자들과 함께 기도모임을 시

작했다. 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생소한 자리 고, 상당 기간 어색한 분 기가 지속되

었으나 모임이 단되지는 않았다. 그 외에도 워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 리자

들의 마음을 모아갔다. 

이 시기에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용어가 직 으로 언 되거나 이를 사업수

행에 직  반 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심각한 기 상황에서 1921

년 태화를 설립한 선교사들의 첫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

하기 시작하 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2) 토대 만들기: 조직체계를 구축하면서 ‘도담도담’이라는 깃발을 듦 

(2012년∼2015년)

태화복지 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2012년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 어지는데, 하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합한 조직체계의 

구축이고, 다른 하나는 ‘도담도담’이라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 특화사업의 수행이다. 

조직체계 구축에 있어서 가장 표 인 것은 직원 성훈련과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는데, 먼   단계의 간 리자 기도모임이 개인별, 

별, 직 별 기도모임 는 큐티(quiet time)로 확 되었다. 간 리자 기도모임이 지

속될 뿐 아니라 개인 으로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권장되었고, 다수의 

에서  회의에 앞서 기도와 나눔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한 2013년부터 성 

동아리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태화복지 에는 직원들이 자발 으로 동아리를 구

성하고 연간계획을 수립한 후 기 의 승인을 얻어서 활동하는 직원 동아리가 있는데, 

스포츠나 요리 등 일반  활동을 하는 동아리 외에 기독교 신앙과 련된 활동을 하

는 동아리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지 까지 활동한 성 동아리들  표 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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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고지신’을 들 수 있는데, 온고지신에서는 태화복지 을 거쳐 간 선배 사회복지사들

을 만나서 그들이 태화 재직  가졌던 사명감에 해 인터뷰하는 활동을 하 다.9) 

그 외 성 동아리로 북한이탈주민을 해 기도하는 동아리, 기 에서 주차나 경비 등

을 담당하는 운 지원  소속 직원들을 섬기는 동아리 등이 있다. ‘로그人’ 역시 요

한 직원 성훈련 로그램  하나이다. 이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부의 스터디 모임으로 2014년에서 2015년에 걸쳐 기독교사회복

지실천 련 논문을 읽고 토론하거나 외부강사를 빙하여 강의를 듣는 등 소집단 학

습을 진행하 다. 기  설립 기부터 지속되어 온 직원 배도 직원 참여가 강화되는 

방식으로 발 되었다. 월 1회는 목회자의 설교를 신하여 각 부서가 돌아가면서 배

를 인도하는 것으로 찬양, 워십(worship), 성극 등 다양한 형식의 배가 드려진다. 이

러한 성훈련에 한 다수 직원들의 반응은 정 이다.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

지만, 자신이 해야 할 몫으로 받아들이고 자발성을 가지면서 부담감이 어들었고, 감

사하는 마음과 성장에 한 기 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게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럽고 되게 내 개인 인 것도 연결이 되

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 기 때문에 그런 두 개가 맞물리면서 좀 어려웠었는데 그런 것들

이 매해 진행이 되고 내가 해야 될 것으로 이 게 흡수되고 그 안에서 증거들을 내 스스로 찾

아내가면서는 오히려 덜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쉽지만은 않지만 감사하죠. 감사하고 이 과정 안에서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직 차원의 체계 구축에 있어서  다른 요한 측면은 기록양식에 기독교사회복

지실천에 한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태화복지 에서는 2015년부터 사업계획서에 ‘기

사명과 련해 본 사업이 가지는 의미’, 사업평가서에 ‘기 사명과 련해 본 사업이 

가지는 의미에 한 평가’라는 항목을 포함시켰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그 사업이 

기 의 사명인 기독교사회복지실천과 어떻게 목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방법을 모

색하도록 한 것이다. 평가도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도록 하 으며, 특히 평가

서에는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변화 사례’라는 항목도 넣어서 사례에 한 질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 다. 기존의 양  평가를 보완함과 동시에 양  평가가 용이하지 않

9) ‘온고지신’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여 ‘발자욱’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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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한 성과평가를 반 하고자 한 것이다. 아직도 다수의 직원

들에게 이러한 항목의 기록은 쉽지 않은 일이다. 여 히 추상 으로 기록하거나 사업

을 계획한 후 성경에서 련 구 을 찾는 등 보 인 수 에서 기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틀을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가 그걸 생각하느냐 안 생각하느

냐의 차이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 하나를 놓아 으로써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에 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사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한 이해  

의지를 세심하게 악하여 반 한다거나 장 승진 시 신앙고백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사 선발  진 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역량이나 기독교 성을 평가하

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 과는 달리 슈퍼비 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일상 이고 

극 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요

한 체계의 일부라고 하겠다.

다른 한 축인 ‘도담도담’은 태화복지재단 ‘섬김과 나눔’ 사업의 일부로 수행되었다. 

태화복지 의 ‘도담도담’은 소득가정의 가족 역량강화와 건강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 으로 한다. 기독교  이 기 가 되는 로그램임을 명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가정으로 참여자를 모집하 으며, 자원 사자나 부모교육 강사 등 투입 인력을 모두 

기독교인으로 구성하 다. 2012년부터 비하고 계획하여 2013년에 사업이 시작되었고 

2015년까지 3년 간 진행되었다. 

‘도담도담’은 장을 포함하여 다수 직원들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필요성은 명

확하게 인식하 으나 그 개념이나 방법에 한 이해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

되었다. 담당자는 입사 당시부터 곧 기독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왔지만 이 사업

을 수행하면서는 기존과는 다른 각별한 수 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방향과 방법

을 모색하면서 최선을 다했다. 한 담당자, 슈퍼바이 , 자원 사자 등 사업수행 인력

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소통하는 모임

을 지속하 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참여 가정의 가족 역량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

이라는 목 에 부합하는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고, 1차년도 말부터는 당사자들의 자발

 요청에 따라 당사자들과 담당자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임이 정기 으로 진행되

는 등 신앙  열매도 거둘 수 있었다. 

‘도담도담’은 원래 기획된 의도와 같이, 단지 이 사업을 수행하고 성과를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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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행과정에서의 경험  성과가 담당자로부터 소속 부서

로,  소속 부서에서 체 기 으로 흘러갔다. ‘도담도담’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한 “깃발”이 되어주었다. 

“○○○ 장님한테 피드백을 받고 슈퍼비 을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녹아나가면서 이 게 

부서로 되고  사회복지사업부가 심이 되고  다른 부서에게 흘려보내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것이 ‘도담도담’ 하나의 사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이 게 깃발이 되어주는 

거죠. 그 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기에 태화복지 은 직원 성훈련을 비롯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조직의 체계를 

새롭게 하고 ‘도담도담’이라는 특화사업을 수행하면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가능성을 

확인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한 든든한 토 가 만들어

진 것이다. 

(3) 도약의 날갯짓: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도약을 위한 날개를 폄 (2016년)

태화복지 은 ‘도담도담’ 이후에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지속  발 을 꾀하여 왔

다. 이와 련하여 가장 주목할 은 ‘태화 비  2021’을 수립한 것이다. 2021년은 태

화복지 이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태화 비  2021’의 의미는 특별한 것이라

고 하겠다. 특히 S 장의 후임으로 2014년 부임한  Y 장은 태화복지 의 미션과 

비 을 새롭게 세우는 것을 자신의 가장 우선 인 사명으로 인식하 다. 

2015년 6월 태화비 원회 ‘주춧돌’이 구성되어 그해 말까지 미션ㆍ비  수립을 

한 기  작업이 이루어졌고, 2016년에 들어서면서 본격 인 미션ㆍ비  수립이 진행되

었다. 미션ㆍ비  수립의 기본 방향을 “하나님이 기 하는 태화, 지역주민이 기 하는 

태화, 조직원이 기 하는 태화”로 설정하고 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갔다. 

한 40명의 지역주민과 인터뷰를 실시하고, 12개 (시설)별 인터뷰도 실시하여 그 

분석결과를 미션ㆍ비 의 기 자료로 삼았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션ㆍ비 의 

안을 도출한 후  직원이 함께 공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2016년 12월 22

일 ‘태화 비  2021 GREAT HARMONY’ 선포식을 가졌다. 이 게 수립된 태화복지

의 미션은 ‘태화기독교사회복지 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섬김과 나눔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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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조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이며, 비 은 ‘ 계를 심으로 함께 세

워가는 지역공동체’, ‘기독교 성을 바탕으로 사랑이 흘러가는 섬김공동체’, ‘조화를 우

선하며 함께 걸어가는 태화공동체’이다. 이  ‘섬김공동체’ 실 을 한 핵심목표로 

‘사랑으로 섬기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실천 략으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역량 강

화’와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연구센터 설립  운 ’을 제시하 다.

이는 체 직원들에게, 특히 ‘주춧돌’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

하는 힘든 과정이었으나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직

 들으며,  직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기 하는 태화의 모습들은 우리가 지속 으로 그동안 역사 으로 거쳐 왔던 과

정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태화가 이 시 에서 바로 서야 될지를 

계속 자문해보자.”

“지역주민이 태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태화가 어떻게 나가길 원하는가에 해서 이분들( 원

들)이 직 으로 들을 수 있어가지고. 사업 담당자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 과정이 굉장히 의

미가 있었다.”

“워낙 다양한 직종이고 부서도 많고 하다보니까 그러면서 태화를 같이 이야기하고 하다보니

까 뭔가 직원들이 거기 안에 소속감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외에도 간 리자들의 기도모임에 목할만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Y 장은 

2016년 , 간 리자 기도모임을 강화하고자 부장과 장으로 구분하여 모임을 진행

하 는데, 이 과정에서 부장 기도모임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2016년 여름, 상치 못한 

난제로 기 이 잠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때 부장들은 매일 아침 자

발 으로 모여서 기도로 보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 기독교사

회복지 스터디 모임 ‘로그人’도 한 단계 발 되었다. 2016년에는 논문이나 강의 등을 

통해서 학습하던 수 에서 한 발 나아가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한 자신의 생각이

나 경험을 로 쓰고 함께 나 는 시간을 가졌다.10) 

태화복지 은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새롭게 수립된 미션ㆍ비 을 통하여 기독교 

정체성을 재차 천명하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목표와 그 실천 략을 구체 으로 

10) ‘로그人’에서는 이 게 쓰여진 17편의 을 모아서 ‘발걸음’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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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함으로써 도약을 한 날갯짓을 시작하 다. 이 시기에 나타난 성장된 모습은 이

를 반증하는 것이다. 

2. 조직 차원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

태화복지 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을 분석한 결과, 조직 차원 경험의 핵심 주제

로 ‘치유와 회복’ 과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진정성을 담아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감’

이 도출되었다. 

(1) 치유와 회복

태화복지 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통하여 무엇보다 먼  조직 차원의 치유와 회

복을 경험하 다. 상기한 바와 같이 S 장 부임 당시 태화는 심각한 기 상황에 처

해 있었다. 문제는 크게 재정  어려움, 불공정성, 계갈등 등이었는데, 기 의 기독

교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기독교 가치를 기반으로 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그

간의 상처가 차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때는 아주 갈등이 무 첨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노사 의회하면 책상을 다 내려쳐야 되

고 그 게 했었는데 정말 다 직원들이 굉장히 어느 기간까지 고통을 다 감내하겠다는 것을 동

의를 해주고. 정말 아주 물바다가 되는 그런 주님의 일하심이 있었죠.” 

“기도모임이라는 주제로 책임자들이 성장할 수 있게 계속 만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 략) 

정말 많이 바 었던 것 같아요 책임자분들이요.”

(2)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진정성을 담아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감

조직 차원에서 볼 때, 태화복지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의  다른 핵심 주제는 

자발성과 진정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긴 호흡의 진이다. 

태화복지 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과 련된 주요 결정은 부분 자발 으로 이루어

진다. 표 으로 ‘도담도담’ 담당자를 결정하는 과정이 그러했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의 개념과 방법이 모호하고 기존 경험도 무한 상황에서 3년 간 진행될 특화사업을 

맡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사명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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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한 직원이 기도로 비하고 결단하여 자원하 다. 비 원회 구성도 자발성이 

제되어, 각 별로 자원하는 직원 한 명씩을 원으로 선정하 다. 성 동아리 역시 

사회복지사들이 자발 으로 주제를 정하고 구성원을 모아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자발성은 진정성으로 이어졌다. 다양한 성훈련이 일상 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냥 헛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된 이야기가 오간다. 비 원회 실무를 

책임진 직원은 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 편지를 건네면서 극 인 참여를 당

부했다. 자발성에 이러한 진심 어린 수고가 더해져서인지 원들 역시 많은 시간과 노

력을 할애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을 잃지 않았다. 

“직원들이 거의 부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명, 개인의 사명, 기 의 사명이 무엇인지 좀 더 

맞추기 해 이곳(비 원회)에 참여한다’라는 고백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고요.”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진정성을 담으면서 속도가 조  느려지는 것에는 크게 개

의치 않는다. 신앙생활을 꾸 히 해온 직원들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방향성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일부 기독교에 거부감이 있거나 기독교가 생소한 직원들

도 있었는데, 이들을 하여 기 은 “단계를 한 번에 확 가지 않고 조 씩 조 씩” 나

아갔다. 신앙  고민이 많았던 한 사회복지사의 이야기는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 다. 

 

“고민해보라고도 하시고 정말 많이 조언해주셨는데 그때 기다려주신 것, 그니까 그게 한테

는 무나 지 도 감사한 거에요. 기다려주시고 실 으로 네가 부딪 야할 부분이 뭐라고 알

려주셨지만 그 부분을 막 채근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조  더 천천

히 가는 데에, 덜 힘들게 갈 수 있었던 힘이 어요.”

Y 장은 임자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지  자신이 거두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고, 

자신이 지  뿌리는 씨앗의 열매는  언젠가 다른 군가가 거두게 될 것으로 기

하면서 서두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단계를 

거쳐서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계속 사람도 만지시고 태화에서  만드시고 

그 게 하고 계시는 거긴 한데 는 지  도 제가 아마 열매도 거두지만 뿌리는 단계인 사람

들이나 사업도 있을 텐데 그 다음에 군가가 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략) 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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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단계를 가고 있음을 계속 기억하는 거죠.” 

3. 개인(사회복지사) 차원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 

태화복지 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개인  차원의 경험은 ‘정체

성을 내재화함으로써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당 성이 명료해짐’과 ‘개념을 정립하고 

방법을 찾기 해 함께 분투함’이라는 주제로 분석되었다. 

(1) 정체성을 내재화함으로써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당위성이 명료해짐

① 역사인식에 근거하여 정체성을 내재화하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사명으로 받아들임

태화복지 은 기독교 정체성이 뚜렷한 기 이다. 이는 선교사들이 복음 도를 궁극

 사명으로 하여 설립한 기 이라는 역사  인식에 근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태화를 1921년에 세우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귀한 역사로 인식하고 지  재도 

그게 동일하게 재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태화가 그 길을 계속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 하는 태화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미션과 비 이 뭐냐 이런 질문부터 시작했는데 결국 ‘미션은 우리의 존재 이유이다’라고 했

을 때 거기 참여하셨던 모든 직원들이 빠짐없이 이야기했었던 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

이라는 거에 반 하는 직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태화복지 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본격화하면서 이러한 역사인식에 

바탕을 둔 기독교 정체성이 기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복지사 개개인에게도 내재화되

었고,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각자의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간

리자들부터 “뭔가 해보려는 시도”를 하면서 각자 자신의 실천을 기독교 에서 돌아

보게 되었다. 모태신앙이지만 신앙과 멀어져 있었던 한 직원은 기독교 정체성이 내재

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을 경험했지만 기 의 방향성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다

시 시작하면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기독교사회복지를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좀 나와 가지고 그게 어떤 방법이 건 계속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책임자들이, 확 책임자들이 그 틀 안에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들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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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으로 있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실천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맞는가에 한 질문들을 

실무자 스스로 계속 하는 모습들이 보 던 것 같아요.”

“이게 잘 내재화가 안 던 거죠. 내재화가 안되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 략) 사업 자체에 

이걸 녹여내야 되니까 ‘그냥 이 게 형식 으로 갈 순 없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

면서 이제 신앙생활하게 고 이제 선배님들한테 조언 구해가면서 성장하면서 ‘이게 정말 필요

한 일이구나’하고 느껴졌죠.”

②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태화복지 이 차별화되는 지

태화복지 의 사회복지사들은 기독교 정체성에 바탕을 둔 사명감과 더불어 태화복

지 이 여타의 복지 들과 차별화되는 지 이 바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고 인식한

다. 그럼으로써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당 성이 더욱 명료해지는 것이다. 사회복지실

천의 문성이 “상향평 화”되면서 기 별 특성화가 요구되는 시 에 태화복지 에서

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고유한 “ 랜드”이고, “나아가야 되는 유일한 방향”이라고 

인식한다. 

“옛날에 잘나가던 태화가 내세우던 사회복지기술은 이미 많이 상향평 화가 되었고 우리도 

그 어느 기 의 우 에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끄러울 일일수도 있지만 그리고 우

리가  그리로 나아가야 되냐 그것도 사실 모르겠다. 그러면 어떤 방향을 야 되냐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기독교사회복지밖에 없다. 기독교 성을 우리의 일로써 

녹여내는 것 밖에 없다. 이 일을 도구 삼을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어쩌면 랜드가 되고 어

쩌면 나아가야 되는 유일한 방향이 아니냐.”

(2) 개념을 정립하고 방법을 찾기 위해 ‘함께’ 분투함

① 나름의 개념을 정리함

태화복지 에서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사업에 한 목이 

논의되기 시작한 시 에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는 않았다. 

련 논문이나 ‘섬김과 나눔’ 사업 비과정에서 이루어진 교육 등에서 원론  개념은 

할 수 있었지만 사업에 담아낼 수 있을 정도로 구체 인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

황에서 사회복지사들은 “막막함”을 느끼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간

의 고민과 시도, 성훈련과정 등을 통해서 이제는 어도 각자 자신이 이해하는 기독

교사회복지실천이 무엇인지에 해서는 나름의 답을 찾아가고 있다. “ 구나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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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이야기는 “먼 나라의 어느 군가의 것”이 아

닌 자신의 정리된 생각이다. 

“고민하는 자리에서 군가 이것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다’라고 명쾌하게 정의한 것이 없어 

이 실천이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무엇이냐 물으면 구

나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기에 이것이 먼 나라의 어느 군가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심혜정 장, ‘발걸음’, p. 30).”

② 개념의 조각들을 모아감

그러나 지 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한 개념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혼란

이 완 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고 부분 인 소통의 어려움도 경험하고 있다. 합의가 쉽

지 않은 것에 해 한 직원은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임 장의 이해를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다. 

“기독교사회복지하면은 뭘로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에 해서 생각은 다 각자 다르게 갖고 

있는데 얘기해보면 좀 뭔가 지향 이나 생각이 좀 다른 거에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면 조

씩 뭔가 핀트가 안 맞거나 지향,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서 조  이제 이야기를 해  때 딱 도 

있게 이야기를 나 다거나 집 으로 이 게 하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S 장님이 그 세미나에서 하셨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코끼리를 이 게 보면 

코끼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각자 만지는 치가 다를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질 

거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질 거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 형상일거라고 상

상하는 것과 같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도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무엇이냐에 한 생각의 “조각들”이 조

씩 모아지고 있다. 그  가장 명료한 것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결국 실천가의 성

에 달린 것이라는 인식이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개개인의 크리스천 사회복지사들

이 걸어가는 그 과정 자체를 말하는 것 같”고,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의 시작은 “그리스

도의 향기가 해지는 사회복지사”이며,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큰 축을 차지

하는 건 실무자의 성”이라는데 생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 게 하다보면 궁 한 것도 많고 이런데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답을 찾고 그니까 

서로 물으면 서로가 답을 찾는 군가가 답을 찾아가고 이런 조각들을 모으는 작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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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각 개개인의 크리스천 사회복지사들이 걸어가는 그 과정 자체를 말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일의 심을 성경에 기 하고 있

는가, 오직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묻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아진 부장, 

‘발걸음’, p. 23-24)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가 해지는 사회복지사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서 어떤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건 실무자의 그 성이겠구나’라는 생

각은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실무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느냐  어떤 으

로 일을 하느냐가 결국은 그 참여자분들로 하여  투 되게 되어있는 것 같고 참여자분들의 반

응에서도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는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 사회복지 문성보다 기독교 성에 우선순 를 두어야 한다는 것, 즉 기독교 

성이 본질이고 사회복지는 방법론이라는 S 장의 인식에 공감 가 형성되어 있다. 

“사회복지하고 기독교 가치하고 양날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양날개가 아닌 거를 제가 장에 

가서…. 법인에서는 그 게 생각을 했는데 장에 가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사회복지가 본질이고 사회사업은 방법론이구나’라는 걸로 가고 있었던 거에요.”

“S 장님께서, 인터뷰 내용 에 기억나는 거는 그니까는 ‘사회복지에 한 문성, 기독교 

성의 간지 에 머물지 말고 우선순 는 기독교 성에 한 부분들을 항상 우선순 에 두

어야한다’라는 말 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제가 동의가 되어지고 그 부분이 맞다는 생각

이….”

③ 다양한 방법을 시도함

이와 같이 태화복지 의 사회복지사들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고 공통분모를 모아감과 동시에 각자 맡은 사업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구

될 수 있는 구체 인 방법을 찾고자 분투하고 있다. 이들이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방법은 사회복지사 성,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업무자

세, 당사자 성, 기독교 자원 활용 등 다섯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ⅰ) 사회복지사 성 차원 

사회복지사 성 차원의 시도는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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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유지하고자 지속 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이에는 배, 기도와 말  묵상,  

성찰 등이 포함된다. 이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결국 사회복지사의 성에 달린 것이

라는 인식과 직  연결되는 지 으로 사회복지사가 ‘성령 충만’해야 제 로 된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 다수의 사회복지사

들이 업무를 한 기도에 힘쓰는데, 이 역시 사회복지사 성 차원의 시도로 볼 수 있다. 

“가장 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계를 더 친 하게 가져가고  하나님과 더 교제

하면서 가는 것 그게 성으로도 충만해, 그니까 충만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내 삶에서 계속 

요하게 가져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기독교사회복지사로서 하나님과의 친 한 계를 해 묵상을 통한 지속 인  성찰과

정을 가졌으며, 담당 사회복지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명확히 깨닫고자 하 다. 이 가운데 

인간의  노력보다는 인 민감성 속에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며 실천하고자 했다.” (‘도

담도담’ 연구보고서, p. 103)

“ 로그램을 계획하며 참여할 당사자들을 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과정 체에 참여하는 돕

는 자들과 본인을 해 기도하는 마음,  해당 로그램이 하나님의 계획 로 흘러갈 수 있도

록 고백하며 기도한 그 기도문은 제게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정말 특별한 일임을 깨닫게 하는 

기회 습니다.” (이아진 부장, ‘발걸음’, p. 25)

ⅱ) 사회복지사  차원

사회복지사의  차원에서는 기독교 세계 으로 검하고 성경에서 답을 구하는 

노력이 나타난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본주의 으로부터 기독교 으로의 환

을 시도하는 것이다. 컨 , 최근 사회복지 장에서 각 받고 있는 자연주의에 해 

“굉장히 인본주의 인 부분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계”하면서 “복음 인 부분

들과 함께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각자의 실천을 기독교 세계 으로 조명하여 “재해

석”한다. 당사자들을 만날 때 기독교 인간 ,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로 지

음 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귀하게 

한다. 구체 으로 성경에 제시된 바를 로그램에 직  목하기도 한다. 

“태화기독교사회복지 에서는 그동안 유지해왔던 인본주의  의 지식과 기술, 가치를 내

려놓고자 했고 기독교 의 인간 과 세계 으로 재구축(reset)하고자 했다.” (‘도담도담’ 연구

보고서,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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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는 쉽게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사람들은 정작 본인에게는 존

재만으로 귀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에 복지 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이 

사실이 느껴지도록 하고 이야기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용도연 사회복지사, ‘발걸음’, p. 41)

“ 를 들면 캠 라든지 부모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꼭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

의 성경 ,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로그램에 목시킬 수 있겠다.”

ⅲ) 사회복지사 업무자세 차원

사회복지사 업무자세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기독교인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감을 분명히 하고 자신이 받은 소명을 기억

하면서 자신이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지속 으로 성찰하는 것이다. 한 업무 상 의사

결정을 할 때 세상의 기 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 으로 신 하게 하고자 애쓰고, 실질

인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통상  기 에 비해 더 높은 수 에 닿고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한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서는 그 실무자든 계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안에서 내가 왜 이 

일터에서 일하려고 하는지, 무슨 사명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계

속 이야기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분별하고 단할 때에 이 게 단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가? 그리고 응 할 때 

말 드릴 때에도 우리가 무슨 구청 직원도 아닌데 ‘어머니, 어렵겠습니다’ ( 략) 이 게 하는 

것에 한 부 낌이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여러 번 거듭 말 드리고 다

시 설득 드리고 하는 과정이….” 

업무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당사자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려

고 노력하는 것 역시 이 차원의 시도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자연스러운 기독교인

의 “향기”를 통해서 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별한 수고나 노력 없이 로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신앙에 기 한 훈련된 삶이 원숙한 수 에 이르러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사랑)을 우리에게 부여해주셨고 그래서 그런 분들과 만나면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뭐 인 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뭔가 가식

으로 꾸미지 않게 하다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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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도담’에 참여한 당사자들  한 명이) 교회에 해서 거부감도 있고 했지만, 결과 으

로 진행하시는 복지사님이나  이 게 함께 어울리는 멤버들의 좋은 면들, 말하자면 향기? 

어… 그 향기를 맡고 ‘아, 나도 교회를 다녀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어… 마음의 다짐을 하시고 

교회를 다니신 것 같아요.” (‘도담도담’ 연구보고서, 당사자 인터뷰, p. 124)

최고책임자 역시 자신이 매일의 삶을 통해서 간 리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모범이 

되는 것이 요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방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Y 장은 

간 리자들이 자신을 따라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길을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

고자 날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결국은 는 ‘책임자들하고 제가 어떻게 나 느냐’, ‘그들이 보기에 정말 이 리더십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제일 먼 라고 생각해요. 그게 안되면 뭐 기독교사회복지실천까지 갈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운 게 그거에요. 책임자들하고 일하면서 ‘ 장님을 따라가 보자. 

장님과 함께 가보자’라는 마음이 안 될까. 그거가 안되는 거는 제가 본이 안 되면 방 그 생각

이 들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매일매일 내가 부끄럽지 않은 자리에 서기 해서 도 싸우는 

거죠.”

ⅳ) 당사자 성 차원

당사자 성 차원은 사회복지사가 직 으로 당사자의 기독교 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시도를 뜻한다. 이에는 기도, 성경말  나눔, 간증, 도,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향력 미치도록 돕기 등이 포함된다. 

기도는 주로 사회복지사가 당사자를 개별 으로 만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당사

자가 기도하기를 원하거나 사회복지사의 기도하자는 제안을 당사자가 받아들이는 경

우 함께 기도한다. 드물지만 집단 로그램에서 기도를 드리는 경우도 있다. 태화복지

이 기독교 기 이라는 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집단 로그램에 참여하는 기독

교인들  기도를 제안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반 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비기독교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한다. 다음 사례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회복지사가 갈등을 재하는 과정에서 크게 고민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기도

와 같은 신앙  요소가 가시화되지 않아도 신앙과 사회복지가 제 로 통합되는 “바나

나 이크”11) 같은 실천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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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제 진행하는 입장으로서 좀 그 안에서 어떻게 조정을 하면 좋을까에 한 고민들을 

했었던 경험들이 있던 것 같고요. 그게 한테 막 큰 고민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게 사실 

교수님께서 번에 말 해주신 바나나 이크의 형태를 항상 는 그 모임 안에서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모임을 제안해주신 어르신한테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려서 ‘그냥 어르신께서 이 모임을 해서 기도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거를 같이 꼭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반 하셨던 어머님한테는 ‘지 처럼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재는 계속 했었던 경험은 있고요.” 

한편 기독교사회복지 특화사업인 ‘도담도담’에서는 이와는 다른 선택이 이루어졌다. 

당사자 표들과 담당자가 진행해 온 기도모임을 일반 당사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 하려고 하자 이에 반 하는 당사자가 있어서 갈등이 래되었는데, 이때 담당 사

회복지사는 반 하는 당사자를 설득해서 기도모임이 확 될 수 있도록 했다. ‘도담도

담’이 기독교 에 기반을 둔다는 것에 당사자들이 동의한 바 있고,  치유를 

해서 기도모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되었으며, 반 하는 당사자가 기도모임을 제

안한 당사자의 의도를 오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었다. 

“기도모임을 체로 확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심에도 ‘그걸 꼭 이제 기도모임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기도모임을 확

하자라고 제안을 해주셨던 분이 모임 내에서 아버님이신데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교세를 확장하기 해서 도담도담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

는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마 그 게 반 를 하셨던 것 같아요. ( 략) 부모집단상

담도 하고 다양한 캠 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도 먼  인 부분들이 계속 다 지면서 그 

안에서 좀 서로 이제 인 이야기들 주고받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치유가, 인 치유가 일

어나야 된다는 생각들이 들었고 그런 부분들이 되려면 먼  인 분 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분 기가 되려면  기도모임 자체가 꾸 히 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부분이 단이 들어

서 거기에서는 좀 이 게 나갔던 맥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11) 여기서 바나나 이크는 신앙과 삶의 진정성 있는 통합을 의미한다. 이는 ‘섬김과 나눔’ 사업 비

교육(2012. 7. 25.)에서 본 연구자가 언 한 내용으로, 신앙과 삶을 통합하는 세 가지 방식을 생크림 

이크, 건포도 이크, 바나나 이크에 비유한 것이다. 생크림 이크는 이크 표면에 생크림을 

바른 것처럼 신앙과 삶이 이원화된 채 가시 인 신앙 활동만 이루어진 경우, 건포도 이크는 이

크 여기 기 건포도가 박 있는 것처럼 신앙과 삶의 통합이 매우 단편 인 수 에서 부분 으로 

이루어진 경우, 바나나 이크는 바나나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크에 바나나가 완

히 섞여진 것처럼 신앙과 삶이 의미 있게 통합된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자는 신국원 교수(총신 , 

신학과)의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유형화와 해당 비유를 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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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말  나눔 역시 주로 사회복지사가 당사자를 개인 으로 만나는 상황에서 이루

어지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방법이다. ‘도담도담’ 담당자는 당사자  한 명이 우울, 

가족문제, 진로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자 매주 개별 으로 만나서 함께 성경을 

읽고 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례 리 담당 사회복지사  한 명은 연 에 

개별 사례 리 목표를 수립하면서 당사자와 의하여 한 해 동안 목표로 삼을 성경말

을 정하고 그 말 을 놓고 기도하면서 진행사항을 모니터할 계획이다. 

간증은 주로 일반 인 사회복지실천기술의 하나인 자기 노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다. 사회복지사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앙 인 경험을 빗 어서” 나 는 것이다. 컨

, 자신에게 기독교 신앙이 어떤 의미인지, 자신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앙이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등에 해 이야기한다. 

도는 말 그 로 사회복지사가 당사자에게 복음을 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다. 

도는 가장 강력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방법이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궁극 인 목

이지만 직 인 도가 지역사회복지 의 역할로 한가에 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음 사례의 사회복지사는 그러한 논란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었지만 당사자의 

회복을 해서는 물질 ㆍ정서  필요 뿐 아니라  필요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

다고 단하여 복음을 했다. 그는 종교  자기결정권을 존 하고자 당사자의 반응을 

민감하게 살폈고, 특히 일반  지원이 모두 이루어진 이후에 으로 근하여 지원

이 결코 “미끼”가 되지 않도록 유의했다. 그는 이 과정을 이상 인 기독교사회복지실

천으로 인식했다. 

“사실 이분한테는 그런 부분보다도 인 회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엄

격한 사람들은 종교행 를 강요하면 안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한 이 

있어요. ( 략) 정말 이 가정에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무나 강하게 들어서 꼭 안 하

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서 교회로까지 연결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가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그냥 물질 인 지원이나 심리 인 지

원을 넘어서 인 부분들까지도 함께 해줘야지 당사자의 삶이 근본 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본 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회사업을 이 게 좀 

해야겠다’라는 경험을 했던 것 같고요. ( 략) 본인이 거부감이나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게 이제 지원 이면 그게 이 게 미끼가 돼서 이 게 할 수 있는데 이미 지원

이 다 이루어진 상황이고 마지막에 최종 으로 제가 그 부분을 말 을 드린 상황이라…. 그 이

후로도 계속 교회를 나가셨기 때문에….”



170  신앙과 학문. 22(3).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향력 미치도록 돕기란, 사회복지사가 모든 당사자

들의 성에 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실한 기독교인 당사자가  구심 이 될 

수 있도록 도와서 그를 통해서 여러 당사자들에게  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도담도담’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을 한 사회복지사들은 그 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다른 사업에서도 유사한 시도를 하고 있다.

“ 성을 갖춘 실무자  실무자와 심을 함께 하는 일부 참여가족들로 인해 ‘도담도담’이 하

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로 나아갈 수 있었음. 이들은 로그램을 통해 직ㆍ간 으로 다른 참

여가족들에게 정 인 향을 주었고 그 가운데서 힘을 얻는 가족들을  다른 성을 갖춘 

자들로 세워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음.” (‘도담도담’ 사업보고서, p. 77)

 

“그 목사님 가정과의 그 들, 어 든 힘 실어주고 같이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을 계속 세

워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안에는 정말 많은 지역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담

도담’처럼 12가정에 한정된 게 아니고 그 아 트 단지 내에 있는 분들을 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 게 힘 실어주실 수 있는 분들을 세우는 일들이 에게는 개인 으로 되게 많

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생각들은 좀 더 하게 돼요.”

ⅴ) 기독교 자원 활용 차원

교회, 목회자, 기독교 문가 등 다양한 기독교 자원을 활용한다. 지역사회 교회들과 

극 으로 력하는데, 찬양집회를 통해서 모 을 하거나 성도들이 노방 도를 할 때 

복지  홍보물을 같이 배포하도록 하고 교회 도서 에서 지역주민 모임을 갖는 등 그 

방법이 다양하고 창의 이다. 목회자들에게는 주로 자문을 구한다. 신규 사업을 계획

하면서 지역 목회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사업에 반 하고, 당사자인 목사님께 해당 사

업에 한 자문을 받기도 한다. 기독교 문가를 빙하여 부모교육 특강을 실시하는 

등 기독교 문가도 극 활용한다. 그 밖에도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에게 유사한 경험

을 가진 목사님을 ‘이웃’으로 주선하는 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기독교 자원에 한 

발굴과 활용이 이루어진다. 

④ 함께함

태화복지  사회복지사들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개념을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자 

‘함께’ 분투해왔다. ‘도담도담’을 담당한 사회복지사들이 서로 나 고 같이 기도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는 모습은 이들의 ‘함께함’을 세 하게 보여 다. ‘함께’ 소명을 품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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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궁리하고 ‘함께’ 걷고 ‘함께’ 답을 찾는 과정이 의미 있음을 깨닫는다.

“사업을 하기 에 넷이서 이 게 모여서 나눔을 하는데 그 시간이 무 값지더라고요. 우리

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이 가정 에 한 가정이 이런 상황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하시

는데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 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서 우리 네 명 실무자들 간에 나눔을 통한 조  더 이 안에서 묵상할 수 있는 부분들, 이 안에

서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에 한 부분들을 더 고백하고 나 고 서로 기도 주고

받을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조  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함께 머리를 맞 고 궁리하니 답을 얻을 수 없어도 힘이 났습니다. 

같은 뜻을 품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있다는 사실에 힘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

을 함께 품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란 무엇인가?’라는 답을 찾는 발걸음 속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임장  장, ‘발걸음’, p. 88-89)

4.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성과 및 딜레마

태화복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성과는 ‘사업의 풍성한 열매’, ‘사회복지사의 신앙 

성장ㆍ신앙과 삶의 통합  선순환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문가로서의 성장’, ‘건강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공동체 형성’,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방안 구축을 한 일보 진’ 

등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믿음이 없는 동료들을 떠나보냄’과 ‘교회의 긴 팔이지만 교

회는 아닌 기독교사회복지 으로서의 고충’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과 련된 딜 마로 

분석되었다. 

(1) 성과

① 사업의 풍성한 열매

태화복지 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통하여 풍성한 사업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 비

기독교인 당사자가 기독교에 심을 갖게 되거나 본격 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경우가 드물지 않고,  기독교인들 에도 신앙 으로 크게 성장한 경우가 있다. 이

러한 신앙  변화는 당사자들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와서 소명의식이 분명해진 후 공

무원 시험에 도 하여 성공한 당사자나 자녀양육에 정  변화를 보인 당사자 등 다

양한 사례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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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에서 어머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한 이유

들을 그 안에서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 10번 정도 만났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어머님께서 원래 이제 공무원을 하시고 싶어 하셨는데 자신이 왜 그걸 해야 되는지에 

한 이유를 찾으신 거죠. ( 략) 그 이유를 찾고 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걸 해서 정진하

는 모습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지 은 공무원이 되셨고요.”

“(연계해드린) 목사님이랑 그동안 만나면서 ‘아 이게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 요. 하시면서 그 게 생각을 하니까 자녀를 보는 게 

이 좀 달라지셨다는 거죠. 좀 더 인격 으로 하게 되고 과거에는 막 때렸다고 한다고 한다

면 그런 부분들이 히 어들게 되고 ○○이에게 좀 물어보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굉장히 놀라웠어요.”

사업에 한 당사자들의 평가도 정 이다. 기독교사회복지 특화사업인 ‘도담도담’

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도담도담’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특별한 로그램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일반 로그램의 당사자들 역시 사회복지사들이 기쁘게 업무에 임하는 

모습이나 당사자들을 남달리 존 하는 자세 등을 충분히 체감하면서 정 인 피드백

을 보냈다. 

“그냥 평범한 일상 이 아니라 이제 기독교 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더 진솔하게 열려

지지 않았을까? 마음이. 뭐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하면서, 늘 생각했던 게 우리는 ‘정말 이 

로그램 정말 특별하다. 어디에도 이런 건 없을 거다.’ 아 이 게, 그런 생각했어요.” (‘도담도담’ 

연구보고서, 당사자 인터뷰, p. 141) 

“그러면서 당사자분들이 주시는 피드백이 이 과는 다른 내용들로 주시니까 ‘아, 이것들이 하

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아닌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좀 얘기해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주시는 메시지가 좀 달랐던 것 에 뭐 냐면 우리 일하는 사람들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를 만날 때 하는 자세나 태도들이 다르더라. 그런 얘기를 정말, 그러한 이야기를 

최근에 좀 많이 해주셨었어요.”

“하지만 10월 첫 주에 진행된 옹기종기 FGI에서 한 어머님께서 ‘옹기종기에 오면 일단 즐거

워요. 내가 존 받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가정에서 존 을 받겠어요? 사회에서 존 을 

받겠어요? 별 것 하지 않아도, 이야기만 해도 좋아요’라고 말 해주셨습니다. 담당자가 알아서 

하는 것과 결과 으로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담당자만 힘든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도 

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체감하고 계셨습니다. 담당자가 당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

라보고 있는 그 로 존 한다는 것을요.” (김혜림 리, ‘발걸음’,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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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복지사의 신앙 성장ㆍ신앙과 삶의 통합  선순환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문가로서의 성장

신앙  성장은 기의 신앙 수 과 무 하게 거의 모든 사회복지사들에게서 나타난 

성과이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실제가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  확

신과 소명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통하여 신앙과 삶, 신앙

과 사회복지라는 자신의 일을 통합시키게 되었다. 

“그거는 제 개인 인 그런 신앙의 성장이었어요. ( 략) 제가 복음, 십자가 복음, 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의 하나님이었는데 그게 실제

가 되는 하나님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나의 여러 가지 죄들을 더 드러내셔서 보게 하시고 그것

들을 고백하면서….”

“제가 이제 입사 기에 사실 신앙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사회복지를 왜 하는지도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 략) 는 조  아 이런 일을 하는 이유, 그 어떤 가치 그니까 가치 으

로 내가 다른 것보다 이 직업이나 이 일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들을 좀 찾아나가는 과정이어가

지고…. ( 략)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해 힘쓴 시간의 의미를) 삶과 일과 신앙을 좀 통합하

는 과정이었다고 정의할 것 같아요.”

더불어 문가로서의 성장도 이루어졌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통하여 얻게 되는 

감동과 기쁨이라는 보상, 자신이 하는 일에 한 정  가치부여는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이루

어진 것이다. 

“일에서의  감동이나 그런 기쁨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직원들도 고되긴 하지만 ‘아 이게 

정말 사회사업이고 이 게 일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

기를 하니까. 그게 자연 으로 일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장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더 나은 삶을 그리고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돼서  지역에 

향력을 미치는 것들에 한 고민인 것 같아요. ( 략) 제가 여기서 뭐 더 배울 게 없다고 느껴

지면 떠나야겠죠. 지 도 계속 신앙 인 부분, 업무 인 부분,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③ 건강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공동체 형성

건강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공동체가 형성된 것 역시 요한 성과  하나이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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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복지 의 사회복지사들은 업무에 해 함께 나 고 검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개

인의 신앙을 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받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공동체를 이루었다. 

기도모임이나 큐티 등을 통해서 사 인 이야기가 많이 오가다보니 문제가 생길 법도 

하지만 서로 경계를 잘 지키면서 성숙하게 상호작용하여 탈 없이 지내고 있다. 

“제가 그런 시간에 많이 나 죠. 어려운 결정들을 했을 때에. 도 역시 어려운 결정을 했을 

때에 그런 마음의 어려움, 이게 정말 크리스찬 기 으로서 이 게 단하는 데에 내가 정말 

한 역할을 했는가 그런 부분이 있었다 뭐 부 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있었던 것에 해서 

얘기하고 ‘기도해주세요’ 요청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서로가 서로를 해서.” 

“제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기도해달라고 왜냐면  혼자 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무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제가 온 히 집 을 배에 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기도해달

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 주로 랑 슈퍼비  오래한 장님들은 를 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

신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선을 잘 지켜서 오 하는 정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서로를 뭐라고 하지 않는 것

도 있었고 개인 인 선을 잘 지키는 것도 있었고.”

④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방안 구축을 한 일보 진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한 걸음 진보가 이루어졌다. 이제는 기독

교사회복지실천에 해 각자 생각하는 단계를 지나서 서로의 생각을 나 고 ‘우리’의 

개념을 정리해나가는 과정에 있다. ‘도담도담’을 수행한 경험이 다른 사업에 향을 미

치고 있으며 조직 차원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방향성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실제 사업에 용해 보았고, 이제는 매뉴얼 작성을 

기 할 정도로 “깔때기”가 좁 졌다. 

“‘내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부서 내에서 계속 공유함으로써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 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사

회사업부가 생각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건 이런 거라는 것들을  정리해나가는 그 

과정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역에 희미하지만 그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과인 것 같고 이 게 시도해본 사업들이 결국은 다른 사업들에도 계속

해서 향이 미쳐지는 것, 그리고 ‘도담도담’ 사업을 실행하면서 이제 조직 차원에서도 바라보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175

이 조  더 뚜렷해지는 부분, 조직 차원에서의 성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단계를 밟아가는 이라고 생각이 돼요. 맨 처음에 기독교사회복지가 뭔지 각자의 생각이나 

이런 추상 이지만 이런 방향, 지향, 방향이나 최종 목  정도를 하는 단계, 그 다음에 한번 기

독교사회복지실천이라는 조  용을 시도하는 단계 다면 이제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조  

더 구체화해서 매뉴얼, 소  차기에는 뭐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단계들.  

이제 이 게 깔때기를 이 게 좁 나가는….”

(2) 딜레마

① 믿음이 없는 동료들을 떠나보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본격화된 이후 태화복지  사회복지사들에게 가장 큰 안타까

움이자 한계로 남은 문제는 일부 믿음이 없는 동료들이 기 을 떠난 것이다. 신앙을 

받아들이기 한 본인의 노력은 물론 선후배와 동료들의 기도와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 을 떠나간 직원들이 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해서 강조하는 거에 해서 굉장히 어려

워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를 제가 바로 에 후임이니까 뭔가 이 게 잘 얘기를 해주고 힘든 어

떤 상황들이 있을 때 신앙 인 부분들로써 이야기를 해주면 그거 자체도 부담스러워하는 친구

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성경을 한번 나한테 사달라’라고 해서 성경을 한번 사  이 있거든요. 네 

나름 노력했어요. ( 략) 도 그 부분에 해서는 그 친구가 이제 퇴사하고 나서 한테는 개

인 으로 굉장히 고민이었죠. 우리 조직 내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해서 

어려워하는 사회복지사에 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근을 해야 될 것인가에 해서는 한테는 

이슈 던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태화복지  사회복지사들의 안은 아니다. 기존 사회복지사

들  비기독교인들은 신앙을 받아들 거나 혹은 퇴사하여 재 복지  소속 사회복

지사들은 모두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 과 달리 최근 태화복지 에서는 사

회복지사 채용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해 비된 정도를 요한 기 으로 삼고 

있는데, 이에 하여 기  내에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고 련된 고민도 있다. “잘 

믿는 사람 뽑아서 달려 나갈 수 있게 하자”라는 입장과 “ 가 되었든지 간에 태화에 

와서 일하다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게 하실 거”라는 생각이 공존하는 것이다. 후자

는 지나치게 이상 이라는 인식이 있는 반면, 장기  에서는 조직 내에 다양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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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가 있어야 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런 고민 속에서 한 

사회복지사는 의도 으로 비기독교인 실습생을 선발하여 “이상”의 실  가능성을 탐색

해보기도 했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하는 조직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참 고민이 되는데, 조직이기 때문

에 하나의 미션으로 나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구성원으로 뽑아야 되는가, 아니면 기독교사회복

지실천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들어와도 거기에 잘 순응하고 응해서 함께 미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연한 구조여야 되는가에 한 고민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는 후자 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불신자가 들어와도 그 안에서 ‘정말 여

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갖고, 그 안에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함께 

미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무 이상 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게 가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 희  동료 선생님이 얼마 에 그만 두시긴 했는데 그 선생님은 비기독교인이었어요. 

( 략) 기독교인으로서는 무나 당연한 이야기들, 뭐 를 들어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런 되

게 념 인 이야기들을 할 때 그게 실천 인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걸 되게 확

실히 이야기해주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때로는 되게 게 들리기는 했지만 그게 

되게 자극이 되긴 했었어요. 그니까 믿는 사람이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할 수 있었는데 지

은 그런 역할을 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부분이 조  아쉬우면 아쉬운 부분일 것 같고.”

“일부러 이제 비기독교인인 실습생을 뽑았었어요. 그래서 실습지도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향이 되게 많이 끼쳐지더라고요. ( 략) 를 들어 배나 그런 큐티나 이런 것들에 자연스럽

게 흡수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나 에 이 실습 말미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니까 ‘알고 

싶다. 하나님이 구인지 알고 싶어요’ 이 게 말하는 게 에게는 되게 무 감동이었는데….” 

② ‘교회의 긴 팔’이지만 교회가 아닌 ‘기독교사회복지 ’으로서의 고충

태화복지 의 6  장인 빌링스가 처음 사용한 ‘교회의 긴 팔’이라는 용어는 태화

복지 의 기독교 정체성을 잘 나타내주는 표 으로 지 도 태화복지 에서 자주 쓰이

는 말이다. 그런데 다음 진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런 용어가 제시된 배경이 단순하

지만은 않고, 당시와 유사한 딜 마가 지 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교회와 기독교사회

복지 의 역할 경계, 그리고 서로의 문성에 한 이해  존 에 한 문제이다. 일

선 사회복지사들도 기독교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맥락의 문제에 

부딪히고 련된 고민을 하고 있다. ‘도담도담’에 참여한 목사님이 ‘목회’와는 다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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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교사회복지실천’을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담당자의 이야기에 

이러한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6  장님이신 페기 빌링스 장님께서 태화를 ‘교회의 긴 팔’이라고 표 해주셨는데 그 당

시에 이제 ‘교회의 긴 팔’이라고 표 해 주신 게 우리가 이제 교회가 닿지 않는 역까지 정말 

서비스를 잘 해주고 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 해주셨지만 그 이

면에 ‘왜 교회를 짓지 복지 을 짓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보기에도 목사

님들이 보시기에도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표 할까를 고민하시다가 ‘교회의 긴 

팔’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지  부분의 기독교 기 들이 가지고 있는 딜 마일 텐데 ‘기독교 정신으로 일한다’

라고 하지 ‘기독교실천을 한다’고 하는 것에 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있는 거에요. ( 략) 한

국의 교회나 교단이나 사회복지나 다 비슷한 딜 마이기는 해요.”

“이 모임 자체가 계속 어떤 구역모임처럼 그 게 가기를 원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설득해나가는 과정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서 목회자 분이 들어올 경우에는 

로그램에 한 오리엔테이션이 충분히 되어있으시든지….”

다면  문성을 요구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특성으로 인한 고충도 지 않다. 

탁월한 수 의 사회복지실천 문성을 갖춰야하는 것은 기본이고, 교회의 역할과는 분

명히 차별화되면서, 동시에 기독교 세계 에 철 하게 두 발을 딛고 서야하기 때문이

다. 한 사회복지사는 기독교 의 부모교육을 계획하면서 교회에서 제공되는 로그

램과의 차별성을 고민하 고,  다른 사회복지사는 성경에 한 지식이나 신학  지

식이 부족한 것에 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제가 생각한 거는 그거는(기독교 의 부모교육) 복지 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도  하고요. ‘지역교회에서도 다 하는 수행하는 기능인데 복지 이랑 교회랑 다른 게 뭐가 있

어?’라는 그거죠.” 

“제 스스로 성경 인 어떤 공부, 연구들을 했으면 더 많이 알았으면 그런 것들을 로그램으

로써 잘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개인 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 략) 신학

학원을 가야되나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지식에 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보

니까, 여기서 지식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  지식들, 신학  지식들이 부족하다보니까….”

한 태화복지  역시, 다수 기독교사회복지 이 가지고 있는 딜 마, 즉 기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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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자 정부 지원을 받는 지역사회복지 이라는 원론  고충에서 자유롭지 않다. 기

독교사회복지 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복지 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수행하기 해서는 여러모로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성령님께서 당사

자의 혼을 움직여주실 것으로 믿고 기독교 색채를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으려 한다

는 한 사회복지사의 입장은 이러한 고충과 맥락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목회

자가 기독교 기 이자 지역사회복지 인 태화복지 에 기 하는 역할에 하여 이야

기한 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 는 기독교 기 이기 때문에 같이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 을 하거나 뭐 함께 그것

들을 나 거나 하는 것들은 의도 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 략) 그거는 성령님께서 움직

여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는  안에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결과에 한 부분들은 그

냥 의 어떤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더 그런 것들은 의도 으로 의도

은 아니지만 표면 으로 이 게 드러내놓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 략) 우리가 이제 지역사

회복지 이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제 많은 지역주민들을 함께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기 이라는 색깔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

든 다양한 지역주민들을 만나는데 있어서 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어떻게 잘 녹아내려  수 

있을까 그게 가장 뭐 어 든 도 고민인 것 같아요. ( 략) 그냥 지혜롭게 하는 게 가장 요

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은 향후에는  가져가야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화가 이 동네에 큰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곳이면 좋겠음. 교회는 종교라는 

제약이 있고, 주민센터는 공서 느낌이 강한데, 태화는 기독교 이름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사

회복지 이기 때문에 좀 더 지역주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임.” (태화 비  2021 

GREAT HARMONY 수립 보고서, 지역 목회자 인터뷰, p. 76) 

보다 실  차원에서는 후속 기독교사회복지 특화사업을 한 재원 확보에 한 

고민도 있다. 일반 복지재단으로부터의 지원을 기 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더 나아

가서는 정부 산에 의존하지 않는 ‘자비량’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한 훗날의 꿈을 

꾸기도 한다. 

“이 ‘도담도담’이라는 사업은 말 하신 로 특수성이 있는 사업이었고 그만한 산이  지원

었던 사업이었죠. 근데 이제 다른 뭐 ○○(일반 복지재단)라든지에 있어서는 이런 기독교 인 

색채를 이 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그 다하면 이런 산을 지원받지 않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더 실 할 수 있는 방법들에 

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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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더 잘할 수 있는 보조  베이스로 일하지 않는 방법에 해서 사실

은 무 꿈을 이제 꾸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국가가 지원해주는 그 상황, 안

한 상황이 아니고 다른 상황을 요구하셨을 때에 ‘그 게 하겠습니다’라고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가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태화복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과정, 조직  개인 차원의 경험, 그리

고 성과  딜 마를 심층 으로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하여 태화복

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한 질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심층면 , 문서자료, 참여

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별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태화

복지 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은 ‘다시 시작’, ‘토  만들기’, ‘도약의 날갯짓’ 등 3

단계를 거쳐서 발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 차원의 경험으로는 ‘치유와 회복’ 과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진정성을 담아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감’이, 개인 차원의 경험

으로는 ‘정체성을 내재화함으로써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당 성이 명료해짐’과 ‘개념을 

정립하고 방법을 찾기 해 함께 분투함’이 주제로 도출되었다. 성과는 ‘사업의 풍성한 

열매’, ‘사회복지사의 신앙 성장ㆍ신앙과 삶의 통합  선순환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문가로서의 성장’, ‘건강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공동체 형성’,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방안 

구축을 한 일보 진’ 등으로 나타났다. ‘믿음이 없는 동료들을 떠나보냄’과 ‘교회의 

긴 팔이지만 교회는 아닌 기독교사회복지 으로서의 고충’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과 

련된 딜 마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 의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에 한 논의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화복지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우선 으로 주목할 바는 지도자의 

역할  자질이라고 하겠다. 심각한 기 상황에서 기독교 정체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조직의 치유와 회복을 이끌어내고, 본격 인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용하고 발 시키

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게 된 데에는 기 장들의 지도력이 큰 몫을 한 것이다. 이들

은 탁월한 기독교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한 신념이 확고했으

며,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 기를 벗어나기 한 지렛 ’라든가 ‘100주년을 향한 미션

ㆍ비 의 수립’과 같이 자신의 역할을 구체화하 다. 한 스스로 먼  기득권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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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았고, 자신이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고 

있다. 이러한 도덕성은 신앙  성숙이 제된 것이라고 하겠으며, 이는 기독교사회복

지실천을 지향하는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라고 

하겠다. 지도자가 아무리 뛰어난 문  역량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도덕성이 결여되

어 있다면 조직구성원들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한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자발성’과 ‘진정성’은 기독교사

회복지실천의 성패에 핵심  요인이고 이를 해서는 ‘긴 호흡’이 제되어야 하는데, 

이 역시 지도자의 자세와 결정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태화복지 의 경우, 

기 장들이 ‘속도’보다는 ‘방향’을 시하면서 오래 기다려주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직원들로부터 자발성과 진정성을 끌어낼 수 있었다.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임기 내

에 가시  성과를 내기 해 무리수를 두는 일이 비일비재한 우리의 실에서, 내가 

씨앗을 뿌리지만 열매를 거두는 것은 다음 사람의 몫일 수 있다는 자세는 흔히 보기 

어려운 지도자의 모습이다. 그러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

도력의 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둘째, 태화복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주요 략으로 직원 성훈련, 기독교 특화

사업, 기록양식 보완, 미션ㆍ비 의 수립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러한 략들은 매우 

효과 인 것으로 단된다. 직원 성훈련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결국 사회복지사의 

성에 좌우되는 것이라는 원론  인식에 한 모범답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일이지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과정을 구성하고, 

직원들, 특히 신앙 으로 비된 직원들이 극 으로 참여하면서 사업, 사회복지사, 

공동체, 실천방안 등 다면  차원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성과를 거두는데 요한 

거름이 되고 있다. 한 ‘도담도담’의 성공  수행으로 기독교 특화사업이 기독교사

회복지실천 기에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략임이 입증되었다. 특화사업을 통

하여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실제  방법들이 다양하게 시도되었고, 그 과정과 결과가 

공유되면서 복지  체 사업에 향을 미쳤으며, 그 성과로 기  차원에서 기독교사

회복지실천의 가능성에 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다양한 지역주민들에

게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지역사회복지 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므로 특화사업

의 양  확 는 제한 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한 기 의 

신념이 확고하고 기 의 기독교 정체성에 한 지역사회와 당사자들의 인식도 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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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복지 의 경우에는 특화사업을 랜드화하여 장기 으로 발 시켜나가는 것이 바

람직하겠다. 이를 해서는 안정  재원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교단, 형교회, 

기독교복지재단 등의 후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실 인 안이 될 것이다. 보완된 

기록양식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요한 장치로 사료된

다. 확장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특화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체 사업에 용될 수 있도록 하는 양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

교사회복지실천이 념 ㆍ표면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ㆍ내면  차원에 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질  차원이다. 아직은 보 인 수 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직원 성

훈련이 내실 있게 지속되고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경험이 축 되어간다면 이러한 장

치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새로 수립된 미션ㆍ비  2021은 그 

수립과정을 통하여 태화복지  역사의 핵심인 선교  사명에 한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한 확고한 틀을 마련하 고, 그 내용에 기독교사회

복지실천에 한 강한 의지 뿐 아니라 도약을 한 구체  략을 담고 있어서 더욱 

고무 이다. 특히, 소수의 리더가 제시하는 미션ㆍ비 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

보면서 지역의 목소리에 힘껏 귀 기울이고 구성원들의 생각도 빠짐없이 담아낸 것이

라 더욱 의미 있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태화복지 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개념  합의를 상당 부분 

이루고 실천 방안 구축에 있어서도 한 걸음 진한 것으로 평가한다. 면  참여자들 

 다수가 개념에 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이는 

원론  차원의 개념  합의는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에 있어서의 모호함이

나 이견 때문에 제시된 견해로 사료된다. 실천 방안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

되고 경험이 축 되면서 발 의 기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지식의 구

성수 은 흔히 패러다임, ㆍ시각, 이론, 모델, 실천지혜의 순서로 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좁아지고 구체화되는 역삼각형 는 회오리 모양의 도식(김혜란 외, 2006: 

18)으로 표 되는데, 본 연구의 면  참여자  한 명은 이를 “깔때기”라고 표 했고, 

그 깔때기가 좁 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 다. 그런데 패러다임ㆍ  차원에 근거한 

사회복지활동으로 정의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모델ㆍ실천지혜 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고, 특히 이론이 정립되지 않고 모델이 개발되지 않은 실정에서 

패러다임이나  차원의 개념을 가지고 실천 장에서 사업을 구 해내는 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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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근거하는 ‘세계 ’의 속성 상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사나 당사자 삶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 그 체를 반

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실제화되는 양상은 매우 다면 이고 다양한 것이다. 이러한 맥

락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코끼리 만지는 것에 비유한 것은 의 추상성과 삶 

체라는 넓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태화복지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아직도 

코끼리의 일부분을 만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있지만 각자가 한 코끼리의 부 가 확

장되고  서로가 확인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서서히 코끼리의 체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획일 인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겠다. 코끼리의 본질  특징이 

명료하다면 그 안에서 개인의 신앙  배경이나 성숙도, 당사자나 사업의 특성 등 다양

한 요소들이 반 된 개인차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실천방법들은 김희수ㆍ양혜원(2008)의 연구에서 나

타난 기독교사회복지사 개인 차원의 방법들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질 으로도 심화된 

것이다. 기  체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을 두고, 직원 성훈련이나 특화사업 

등 체계 이고 극 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들 

 사회복지사의 성, , 업무자세 차원의 방법은 기독교 색채가 거의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윤리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다. 소  바나나 이크에 충실한 방법

들인 것이다. 결국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고민스러운 방법은 당사자 성 강화와 기독

교 자원 활용으로, 이는 공공의 성격을 갖는 지역사회복지 으로서 기독교사회복지실

천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의 딜 마로 이어진다. 기도나 도 등을 극 으로 활

용할 것이냐, 혹은 당사자 성에 직  개입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으로 볼 것이냐에 해 서로 다른 생각이 있고, 교회나 다른 기독

교 기 들과 어떤 계를 형성하고 역할을 차별화할 것이냐에 한 고민이 있다. 이는 

기독교사회복지 으로서의 정체성, 문성, 역할 경계에 한 이슈라고 하겠으며, 이에 

한 당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어떻게’의 문제가 여 히 남아있는 

것인데, 본 연구를 통하여 그 실마리가 일부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컨 , 본 연구에 

제시된 사례  하나에는 사회복지사가 당사자를 도하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는데, 

그는 도에 한  확신이 있었고, 종교  립에 한 윤리  요구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당사자의 종교  자기결정권에 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서비스 제공 결정

이 이루어진 이후에 복음을 하 다. 이 사례를 통하여 도라는 특정한 기독교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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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실천 방법에 해 ‘ 하다’ 혹은 ‘그 지 않다’라는 가부의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상황과 맥락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고, 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몇 가지 지침도 확인할 수 있다. 그 과정이 이 사례와 같이 진행된다면 도도 

지역사회복지 에서 선택 가능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방법인 것이다. 체계화된 실천

모델의 개발은 여 히 향후의 과제로 남겨지는데, 이를 해서 질  연구 등 귀납  

근을 극 활용하는 것이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양한 사례를 모으고, 이를 질

으로 분석하여 체계 으로 정리된 입장과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양  연

구도 병행될 수 있을 것인데, 이를 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과업은 성과측정 도구의 

개발이다. 어떠한 연구방법이 활용되든지 간에 그 과정에서 실천 장과 연구자들의 긴

한 력은 필수 이다. 

마지막으로, 태화복지  사회복지사들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본격화된 이후 일부 

비기독교인 동료들이 기 을 떠나면서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경험하 다. 재 복지  

소속 사회복지사들은 모두 기독교인이므로 당분간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

만, 이와 련하여 사회복지사 채용이 이슈로 등장하 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해 

충분히 비된 사회복지사를 채용함으로써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더욱 힘차게 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비기독교인들도 함께 하는 유연하고 긴장감 있는 공동체, 특히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에게 ‘삶으로 도’할 수 있는 이상 인 공동체를 만들기 

해 노력할 것인지에 해 논란이 있는 것이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자체가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비 실 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해서는 열린 자세로 공동체 차원의 논의를 지속하면서 시의 으

로 합한 시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사회복지사가 비기독교인 

실습생을 선발한 것은 그 좋은 라고 하겠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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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사례를 중심으로 -

양혜원 (총신 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는 태화기독교사회복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과정, 조직  개인 차원의 

경험, 성과  딜 마를 심층 으로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하는 질  사례연구이다. 

장ㆍ사회복지사 상 심층면 , 문서자료, 참여 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

집하고, 수집된 자료에 한 주제별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과정은 ‘다시 시작’, ‘토  만들기’, ‘도약의 날갯짓’ 등 3단계를 거쳐서 발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 차원의 경험으로는 ‘치유와 회복’ 과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고 진정

성을 담아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감’이, 개인 차원의 경험으로는 ‘정체성을 내재화함으

로써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당 성이 명료해짐’과 ‘개념을 정립하고 방법을 찾기 해 

함께 분투함’이 주제로 도출되었다. 성과는 ‘사업의 풍성한 열매’, ‘사회복지사의 신앙 

성장ㆍ신앙과 삶의 통합  선순환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문가로서의 성장’, ‘건강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공동체 형성’,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방안 구축을 한 일보 진’ 

등으로 나타났다. ‘믿음이 없는 동료들을 떠나보냄’과 ‘교회의 긴 팔이지만 교회는 아

닌 기독교사회복지 으로서의 고충’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과 련된 딜 마로 분석되

었다. 이를 토 로 지역사회복지 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해 논의하 다. 

주제어 : 기독교사회복지, 실천 과정, 실천 경험, 질적 사례연구




